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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브라질 관구 통합 
 

 

 여러 해 동안 두 브라질 관구의 수녀들은 관구 통합 과정을 개발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2020 년 12 월 상호관구간 회의에서 이 계획을 시작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단계를 발족하자고 결정할 때까지 실현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목표 중 하나는 “인력을 통합하고 의식적 과정 안에서 사명을 확보하며 차분함과 신뢰로써 이 

과정을 받아안도록 수녀들을 한데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양 관구 수녀들의 만남 이후 조정 위원회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외부 촉진자의 지원으로 통합 과정을 시작하는 작업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현재 수녀들은 관구 

통합에 대해 좀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며, 다양한 작업 그룹에 대한 헌신적 연계도 명확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여정의 방향을 정하는 통합 과정을 위해 선별된 모토는 “아무튼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 같이 길로 나아갑시다.” (필리 3,16) 이며 “공동 사명에 투신하는 우리는 희망 안에서 함께 

걸어간다.” (계획 수립 세미나, 1978년)가 이 과정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회의를 통해 작업 

그룹은 모든 수녀들과 했던 일의 결과물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모두가 이를 감사히 여깁니다. 

오늘은 통합의 주제에 관한 대화가  더 많은 신뢰와 용이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특정 영역을 다루는 작업 그룹 외에도 수녀들은 피정, 회의, 경축, 일반인 협력자 교육, 두 

행정팀의 만남, 공동 기도, 서신 왕래같은 두 관구를 더 나아가 통합시키기 위해 고안된 활동들에 

계속적으로 참여합니다.  

 맞습니다, 브라질 수녀들은 여정 중에 있지만 통합의 꿈을 이루는 것에서는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두 관구가 차이를 보여 동의해야 하며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작은 안건들이 

있습니다.  


